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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 및 남미와 같은 신흥 시장(Emerging Markets)에서는 순수 전기차의 높은 도입 비용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가 실질적인 구매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 속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는 주행거

리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내연기관의 전동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

다. 특히 신흥 시장의 소비자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해, 구조적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P1·P3 

모터 기반의 멀티모드 시스템과 2단 변속기를 결합한 파워트레인 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최적

의 기어비를 통해 엔진과 모터의 운전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형차 세그먼트에서 요구되는 고연비와 동

력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새로운 멀티모드 파워트레인 구조를 개발함에 있어 초기 설계단계에서 목표 연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엔진 

모터 배터리 등 연비 관련 주요 부품의 용량 파라미터의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DP(Dynamic Programming)기법

을 적용한 준정적 상태에서의 후방향 시뮬레이션 해석을 통해 멀티모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최대 연비를 평

가하면서 파워트레인 요소의 용량 파라미터를 선정하고자 한다, 하지만 DP기법은 전역 최적해를 보장함에도 불

구하고 상태변수와 제어입력의 모든 조합을 계산하는 특성상 막대한 연산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병렬 및 분산 컴퓨팅 기술을 적용하여 초기 개발 단계에서의 파워트레인 

용량 선정 프로세스를 가속화하였다. 레버 다이나믹스 기반의 파워트레인 일반화 기법을 적용하여 멀티모드 변속

기의 전기주행(EV Mode), 직렬·병렬 모드(Series·Parallel Mode)를 준정적 상태에서 모델링하였으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DP)을 통해 해당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전역 최대 연비를 산출하였다. 특히 Host-Node-Worker 아키텍

처 기반의 클러스터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여, 방대한 용량 파라미터 조합에 대한 연산 부하를 다수의 워커

(Worker)에 분산 배치하고 병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전체 용량 설계 프로세스의 소요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

였다. 

 

 

 


